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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에 따른 디지

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전 세계의 박물관은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ICT 기술의 발전과 맞물린 현상으로서, 최근 국내외 박물관

에서는 인공지능, 로봇, 메타버스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관

람객 서비스가 개발되었다.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규모를 예

측한 해외 조사 기관의 발표[1]에 의하면, 2023년에는 924

억 6천만 달러, 2033년에는 약 2조 3,697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2024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6억 명 이상의 사용자

가 메타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중 80% 이상은 16세 미

만에 해당한다[2]. 국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3]

에 의하면, 국내 메타버스 사용자 중 30%는 매일, 50%는 주 

1~4회 이용하며,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사용하고 있다. 연령 

측면에서는 10대 미만 어린이(20.1%)와 청소년층(19.1%)이 

주요 사용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메타버스 이용 현황을 반영, 

국내외 다양한 박물관들이 젊은 계층을 겨냥해서 메타버스 

전시 개발에 주력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반가사유상과 함께

하는 힐링동산’과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이외에 대

한민국역사박물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대한민국임시정부기

념관 등이 메타버스 전시 개발에 참여했으며, 광복 77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은 ‘독립기념관 메타버스 전시’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 청사 메타버스 전시’를 개발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팬데믹 상황, 디지털 전환 가속화, 디지

털 네이티브에 친숙한 플랫폼, 접근성 향상, 상호작용과 참여

적 특성 등으로 인해 메타버스의 확산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

졌으나, 메타버스의 실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

다. 테크·문화 칼럼니스트인 에드 지트론[4]은 “메타버스의 

명복을 빈다”(RIP Metaverse)라는 칼럼을 기고하며, 2021

년을 기점으로 탄생한 메타버스 트렌드가 향년 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말을 남겼다. 동일한 맥락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제작된 

메타버스 전시의 품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5],[6]. 

또한, 접속 절차나 3D 공간 이동의 불편함, 비친화적 사용자 

인터페이스, 오프라인 전시와의 지나친 외형적 동일성으로 인

한 지루함 등을 비롯해, 기술적 정교함이나 감상적 유용성의 

부족 등이 주요 개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7].

2022년 독립기념관은 광복 77주년을 맞아 제페토에 ‘대한

민국 임시정부 충칭 청사’를 구축했다. 1,200명 정도의 누적 

방문객 수가 이용한 이 메타버스 전시는 다가올 2025년 독립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보다 많은 내외국인의 방문을 유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독립기념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 청사 메타버스 전시>

에 대해 실증적으로 접근하고, 확장된 기술수용모델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이하 ETAM)

의 변인을 중심으로 해당 메타버스 전시의 사용성, 이용 태도, 

지속적 이용 의도를 정량적 연구방법론을 통해 평가하여 주

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 및 메타버

스 전시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문헌 연구를 실행하고, 메타

버스  전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

된 데이터를 중심을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학술적 측면에서 본 연구를 통해 오브젝트 중심의 전통적 

박물관이 아닌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스토리텔링 위주의 전

시가 이루어지는 기념관, 특히 공간적 제약에 따라 쉽게 방문

할 수 없는 역사 유적지에 대한 메타버스 전시 기획과 사용자 

경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로써 궁극적으로 국내외 역사박물관의 메타버스 전시 활성

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메타버스의 개념, 유형 및 특성

대표적인 메타버스 연구단체 미국미래학협회(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 이하 ASF)에 따르면[8], 초월을 뜻하

는 그리스어 ‘Meta’와 우주를 의미하는 ‘Universe’가 합성된 

용어 메타버스는 1992년『Snow Crash』라는 SF소설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이다. ASF는 2006년 메타버스 로드맵을 발

표하며, 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메타버스는 가상

으로 강화된 물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영구적인 가상공간이 

융합된 물리적 세계와 가상 세계의 연결점이며, 하나의 통일

된 실체는 없지만, 우리가 사는 환경에 스며들어 우리의 삶과 

함께 지속될 기술이다”. 또한, 메타버스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이하 VR)이나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이하 

AR)과 같은 몰입형 기술을 통해 사용자가 디지털 환경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가상세계를 나타내는 공진화적 개념이다[9]. 

요약하면, 메타버스는 물리적 세계와 가상세계의 단순한 결합

이 아니라, 결합을 통한 상호작용이며, 이 결합 속에서 일상생

활과 경제활동이 영위되는 세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메타버스의 특성은 세계관(Canon), 창작자

(Creator), 디지털 통화(Currency), 일상의 연장(Continuity), 

연결(Connectivity)으로 구성된 ‘5C 이론’으로도 설명된다

[10]. 또한, 메타버스의 특성은 무결성(Seamlessness), 실재

감(Presence),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 동시성

(Concurrence), 경제 흐름(Economy Flow)의 SPICE 모델로

도 설명된다[11],[12]. 이러한 메타버스의 특성들은 현재의 

Web 2.0 시스템을 넘어 Web 3.0시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블록체인 등의 기술 생태계과 함께 더욱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13].

ASF는 공간 형태에 따라 메타버스의 유형을 가상세계

(Virtual Worlds), 증강현실(AR), 거울세계(Mirror Worlds), 

라이프로깅(Life-logging)으로 분류했다[8]. 가상세계는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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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스·게더타운·세컨드라이프, 증강현실은 포켓몬고, 거울세

계는 구글어스·네이버맵·구글맵, 마지막으로 라이프로깅은 페

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등 SNS로 그 예시를 들 수 있다[14]. 

상술한 네 가지의 메타버스 유형은 초기에는 독립적으로 발

전하다가 최근에는 경계를 허물면서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형

태의 융·복합 서비스로 진화·발전 중이다. 형태와 용도에 따

라 메타버스는 프리젠테이션형, 모티베이션형, 재생산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 다루는 유적지나 건축물 

관련 메타버스는 재생산형에 해당된다[15]. 

한편, 메타버스 전시는 오프라인의 전시를 메타버스에서 

그대로 구현한 전시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만 독자적으로 전

시가 이루어지는 두 가지 유형으로도 구분된다. 전자는 디지

털트윈 기법으로 제작된 것이며, 국립중앙박물관이 ‘사유의 

방’을 제페토에 구현한 ‘힐링 동산’이 대표적이다. 후자는 

NFT의 전시 및 판매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크립토복

셀(Cryptovoxels), 크립토아트박물관(Museum of Crypto 

Art), 데젠트랄미술관(Musee Dezentral)이 대표적이다[7]. 

2-2 메타버스 전시 사용자 경험 연구

최근 다양한 유형의 메타버스 전시의 증가와 함께 메타버

스 전시에 대한 학술적 관심도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다. 대다수 연구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전시 공간 구축

[16]-[18]과 메타버스 전시 방법 연구[19]-[22]에 집중되

어 있으며, 사용자 경험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 수가 상대

적으로 매우 적다. 실제 메타버스 전시와 오프라인 전시를 연

구 대상으로 삼아 비교 분석을 실행한 연구는 확장된 기술수

용모델(ETAM)을 연구 모형으로 채택했다[7]. <생의 찬미> 

전시와 <생의 찬미 메타버스>의 사용자 경험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이 연구의 경우, 인지된 유용성(PU), 인지된 이용 용

이성(PEOU), 이용태도(ATUME), 지속적 이용 의도

(BIUME) 등의 주요 변인을 중심으로 설문조사가 설계되었

고, 수집 데이터를 통해 가설이 검증되었다. 상기 연구의 시사

점을 살펴보면, <생의 찬미 특별전>과 <생의 찬미 메타버스>

는 동일한 가치나 감상적 유용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

적으로 메타버스 전시가 오프라인 전시를 대체할 수는 없었

다. 하지만 접근 이용성이 낮은 관람객에게 <생의 찬미 메타

버스>는 유용성이 높았으며, 상기 연구를 통해 확장된 기술수

용모델(ETAM)의 가상전시 평가모델로서의 적합성이 입증되

었다. 

메타버스 전시의 2D 인터페이스와 인터렉션에 대한 사용

자 경험 연구[23]에서는 사용성, 접근성, 몰입감 등 7가지 지

표로 사용자 만족도와 몰입도에 미친 영향을 사용자 설문조

사와 인터뷰를 통해 분석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참가자들은 

공간과 작품 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특성에 긍정적이었으

나, 정보 보기 방식의 다양성, 글자 크기 및 음성 속도 조절 

등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더불어, 메타버스 환경에서 

사용자 체험 기반 전시의 확장성을 위한 UX 디자인 연구의 

경우[24], Meum, 국립현대미술관, 구글 문화예술, Spatial 

등의 메타버스 형 예술전시 앱을 대상으로 가상세계, 증강현

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사용성, 유용성, 접근성, 유회성, 

가치성, 상호작용성의 평가 요소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향후 메타버스 체험형 전시공간 앱

을 개발할 경우, 사용자에게 가치성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

고, 사용자의 다차원적인 참가 경험을 증진하기 위해 4가지 

유형이 융합되는 디자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한편, 메타버스 사용자 경험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관한 연

구들도 존재한다. 메타버스 전시에서 사용자가 경험한 전시 

콘텐츠의 유인력과 실재감은 콘텐츠 지속적 이용 의사뿐만 

아니라 실제 박물관 방문 의사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25]. 또한, 메타버스 여행 경험이 가상 및 실제 여행 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원격실재감과 아바타 동일시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26]에 따르면, 메타버스 여행은 앞으

로 전통적인 실제 여행과 공존할 가능성이 높으며, 관광객들

이 메타버스를 통해 여행 전에 관광 경험을 미리 체험하고, 

추후 그들의 실제 여행지 선택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메타버스 전시 경험은 예술 감상, 

교육적 경험, 엔터테인먼트 요소, 그리고 교육 콘텐츠를 통해 

사용자들이 예술을 온라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제공하며, 정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27]. 

Ⅲ. 연구방법론

3-1 연구 문제 및 연구 모형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 청사는 1944년 하반기부터 1945

년 8월까지 사용된 중국 충칭시에 위치한 항일투쟁의 마지막 

근거지이며,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서 광

복을 맞이했고, 현재까지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역사적 의의가 큰 독립운동사적지이다[28]. 현재 충칭 청사

는 기념관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대한민국과 중국의 협력으로 

복원 및 유지되고 있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기 위한 교육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2022년 독립기념관이 광복 77주년을 맞아 제페토에 구축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 청사(이하 충칭 청사 메타버스 

전시)’의 경우(그림 1), 2년 동안의 누적 방문객 수가 1,200

명인데, 이 수치는 공개 4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520만 명을 

넘은 국립중앙박물관의 ‘힐링 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다. 이러한 낮은 방문객 수의 이면에는 홍보 등의 다양

한 이유가 놓여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충칭 청사 메타버스 

전시>의 메타버스 전시의 질적 수준, 즉 메타버스 전시의 유

용성 및 이용용이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

색하고자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RQ 1. 사용자의 역사에 대한 관심, 전시 관람 빈도, 유적지  

방문 빈도는 이용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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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2. 사용자가 인지한 <충칭청사 메타버스 전시>의 유용

성은 이용 태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가?

RQ 3. 사용자가 인지한 <충칭청사 메타버스 전시>의 이용

용이성은 이용 태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가?

RQ 4. 사용자의 이용 태도는 <충칭청사 메타버스 전시>에 

대한 지속적 이용 의사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가?

*The Korean texts in the Picture: This photo was taken to 

commemorate the retur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ficials to 

Korea after liberation. Let’s become one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ficials and take a picture together.

그림 1.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 청사 메타버스 전시

Fig. 1. Metaverse exhibition of the Chongqing office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상술한 연구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연구팀은 메타버스 전

시의 사용자 경험에 대한 선행 연구[7]에서 사용되었던 ‘확장

된 기술수용모델(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연구 모형으로 채택했다(그림 2). F. D. 데이비스

와 V. 벤카티쉬(Viswanath Venkatesh)에 의해 ‘확장된 기

술수용모델(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1996)’로 발전된 이 연구 모형은 개인이 혁신 기술을 선택 및 

수용, 이용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에 해당하는 기술수용모델

(Technology Acceptance Model, 1986)에 뿌리를 두고 있

다[29]. TAM 모델은 인지된 유용성(PU, Perceived 

Usefulness), 인지된 용이성(PEOU, Perceived Ease of 

Use), 이용태도(A, Attitude Toward Using), 행동(BI, 

Behavioral Intention)의 세부요인으로 구성된다.

그림 2. 연구 모형 

Fig. 2. Research model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ETAM 연구 모형의 주요 변

인으로 사용된 인지된 유용성(PU), 인지된 이용 용이성

(PEOU), 이용 태도(ATUME), 지속적 이용 의도(BIUME)로 

변인이 구성되었으며, 이들 변인과 연구 모형을 기반으로 표 1

의 네 가지 가설이 설정되었다.

No. Hypothesis

H1 EV has a correlation with ATUME

H2 PU has a positive effect on ATUME

H3 PEOU has a positive effect on ATUME

H4 ATUME has a positive effect on BIUME

표 1. 연구 가설

Table 1. Research hypothesis

3-2 설문 설계

본 연구의 설문 문항에는 ETAM의 주요 변인과 메타버스 

선행 연구[7]에서 사용되었던 사용자 경험 문항(User 

Experience Questionnaire, 이하 UEQ)이 반영되었고, 세

부 변인은 표 2와 같이 3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의 

문항에는 7점 리커트 척도(7-point Likert Scale, 전혀 동

의하지 않음-매우 동의함)와 선택형 문항이 병행되었다. 연

구팀은 빈도 분석과 상관 분석을 실행한 후, 신뢰구간 유의

확률 검정(p-value)을 통해 가설을 검증했다. 상관계수는 

문항 간의 순위를 이용하여 단조 관계를 측정하는 스피어만 

상관계수(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로 

계산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비모수적 방법으로 유의확률

(p-value)이 도출되었다.

Variables Elements

Demographic 
information

(n=6)

Relevance to history major, visit frequency of 
exhibition/historic site, interest in history, 
experience with using Metaverse, occupation  

Content 
property
(n=3)

Property of the Metaverse exhibition, 
preference/expectation for the Metaverse 
exhibition

PU
 (n=7)

Usefulness for learning, 
usefulness for appreciation

PEOU 
(n=10)

Intuitiveness, interaction, movement, function

ATUME
 (n=8)

Degree of satisfaction(DOS) and satisfaction 
factors, Degree of immersion(DOI), Degree of 
fatigue(DOF)

BIUME
(n=4)

Intention to reuse the Metaverse exhhibition, 
exhibition, Intention to recommend the Metaverse 
exhibition to others, Intention to use other 
Metaverse exhibition of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Intention to actual visit the historic site

표 2. 설문 구성 

Table 2. Components of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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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50 42.37%

Female 68 57.63%

Age Group

20s 70 59.32%

30s 28 23.73%

40s 13 11.02%

50s 5 4.24%

60s 2 1.69%

Major Relevance (History, Culture)

Not at all relevant 20 17.54%

Mostly irrelevant 24 21.05%

Somewhat irrelevant 12 10.53%

Neutral 12 10.53%

Somewhat relevant 9 7.89%

Mostly relevant 7 6.14%

Highly relevant 30 26.32%

Occupation

Educator 3 2.54%

Others 4 3.39%

College Student 55 46.61%

Graduate Student 10 8.47%

Housewife 5 4.24%

Employee (Other Fields) 18 15.25%

Employee (Cultural and Art Fields) 23 19.49%

Exhibition Visit Frequency

Once in the past year 21 17.80%

2-3 times a year 38 32.20%

4-5 times a year 20 16.95%

6 or more times a year 26 22.03%

12 or more times a year 13 11.02%

Historic Site Visit Frequency

Once in the past year 49 41.53%

2-3 times a year 38 32.20%

4-5 times a year 18 15.25%

6 or more times a year 6 5.08%

12 or more times a year 7 5.93%

Metaverse platform Experience
Yes 55 46.61%

No 63 53.38%

Metaverse Exhibition Experience
Yes 49 41.53%

No 69 58.47%

Interest in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Not interested at all 1 0.85%

Mostly not interested 6 5.08%

Somewhat not interested 11 9.32%

Neutral 23 19.49%

Somewhat interested 35 29.66%

Mostly interested 22 18.64%

Highly interested 20 16.95%

Aware of the Chongqing Provisional Government 
Building

Yes 91 77.12%

No 27 22.88%

Visited the Chongqing Provisional Government 
Building

Yes 15 12.71%

No 103 87.29%

Visitor Usage Time

Less 8 minutes 28 23.73%

9-18 minutes 61 51.69%

19-28 minutes 25 21.19%

More than 29 minutes 4 3.39%

표 3. 조사대상자 특성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rvey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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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설문 분석 결과

 4-1 설문참여자 특성

설문조사는 4월 19일-5월 2일(14일)동안 진행되었으며, 

118명(여성 68명, 남성 50명)이 참여했다. 설문참여자의 

83%는 MZ세대에 해당했으며, 과반수 이상은 메타버스

(53.4%)나 메타버스 전시(58.5%)를 이용한 경험이 없었다. 

과반수 미만(49.1%) 정도는 연간 2-5회 정도로 전시를 관람

했으며, 과반수 미만(47.5%)은 2-5회 정도 유적지를 방문했

다. 또한 61.1%의 설문참여자는 5년 이내 독립기념관을 방문

했으며, 65.3% 정도는 독립운동 및 독립운동가의 활동에 대

해 높은 관심을 가졌다. 한편 2/3이상(77.1%)의 설문참여자

는 임시정부 충칭 청사의 존재를 인지했으나, 실제로 충칭 청

사를 방문한 설문참여자는 12.7%에 머물렀다. 과반수 이상

의 설문참여자(51.7%)는 9-18분 동안 메타버스 전시를 이용

했다. 

4-2 측정 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의 구성 타당성을 집중 타당성, 판

별 타당성, 법칙 타당성 검증을 통해 확인하고, Cronbach's α

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모든 측정 도구(ATUME1-8, PU1-7, PEOU1-11, 

BIUME1-6)의 표준화 요인적재량(β)과 AVE 값이 기준치

(0.5) 이상이었으며, t-값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p<0.001)을 나타냈다. 신뢰도는 모두 0.8 이상으로, 각 구성 

개념의 집중 타당성과 신뢰도가 충분히 확보되었다.

4-3 PU 세부 요인 분석 결과

<충칭 청사 메타버스 전시>의 PU의 세부 요인에 대한 평

균값과을 분석한 결과(표 4),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삶에 대

해 성찰하는 기회 제공(5.13),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이

해 증진(4.87),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활동에 대한 호기심 유

발 및 정보 탐색 촉진(4.86)이 상위를 점유했다. 이 결과는 메

타버스 전시가 독립운동가에 대한 깊은 사고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학습적 도구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충칭 청사 

메타버스 전시>의 가치 평가에서 교육적 가치(63.6%)가 가

장 높은 비율을 획득한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충칭 청사 메

타버스 전시>의 역사적 가치나 진정성에 대한 항목은 설문참

여자로부터 가장 낮게 평가(평균값 4.21)되었는데, 이는 선행 

연구에서 콘텐츠의 재창조적 특성이나 기술적 재매개로 인해 

감상적 유용성이 학습적 유용성에 비해 낮았던 결과와 동일

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Detailed factors Mean Median Mode

Understanding overall history 4.87 5 5

Provoking curiosity & searching 
information 

4.86 5 5

Generating historical conversations 
with others 

4.34 4 4

Understanding specific historic 
events

4.74 5 5

Deep thinking about the 
independent activists 

5.13 5 5

Same historical value as actual site 4.21 4.5 5

표 4. PU의 세부 요소에 대한 기술 통계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detailed factors of PU

 

4-4 PEOU 세부 요인 분석 결과

<충칭 청사 메타버스 전시>의 PEOU에 대한 분석 결과(표 

5), 이용용이성 관점에서는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이

동(4.93), 인터넷 환경(4.89), 정보 획득(4.81)이 상위를 점

유했다. 반면 다운로드 및 로그인 절차(4.25)를 비롯, 오브제

나 역사적 인물과의 인터렉션(4.64) 또는 타 사용자와의 인터

랙션(4.66)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획득했다. 전자의 경

우,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도 최우선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었

다. 후자의 경우, 메타버스 전시가 전반적으로 사용자 친화적

이지 않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기 때문에 인터랙션의 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이나 부가적인 메뉴 개발 또한 향후 <충

칭 청사 메타버스 전시>의 유인력 강화를 위한 주요 고려사

항이다. 

  

Detailed factors Mean Median Mode

Download-login process 4.25 4 4

Internet access environment 4.89 5 4

Creating and customizing avatars 4.76 5 4

Moving in the Metaverse space 4.93 5 5

Various functions & activities 4.67 5 5

Intuitive design and use of the menu 4.67 5 4

Acquisition of information 4.81 5 6

Interaction with objects & historical 
person

4.64 5 5

Interaction with other users 4.66 5 4

UI design 4.80 5 4

표 5. PEOU의 세부 요소에 대한 기술 통계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detailed factors of PEOU

4-5 ATUME 세부 요인 분석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칭 청사 메타버스 전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값 4.78, 몰입도는 평균값 4.47

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7점 리커트 척도의 중간값과 유사한 

수준이며, 선행 연구에서 다룬 <생의 찬미 메타버스 전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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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만족 요인으로는 

이용 접근성(18.29%), 호기심 유발 및 정보 탐색 증진

(16.46%), 역사적 이해 증진(14.63%) 등 접근성과 학습적 

유용성이 우세했던 반면, 복잡한 이용 절차(14.24%), 콘텐츠 

부족(12.30%) 등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Detailed factors Mean Median Mode

DOS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metaverse exhibition

4.78 5 5

DOI

Degree of immersion in the 
metaverse exhibition

4.47 4 4

I forget one's own existence 
while using the metaverse 
exhibition 

3.12 3 2

I do not feel the passage of 
time while using the 
metaverse exhibition

3.51 3 2

I focus on the exhibition 
while using the metaverse 
exhibition 

4.72 5 5

I think that the level of 
immersion in the metaverse 
exhibition is higher than that 
of visiting historical sites

3.42 3.5 2

DOF
Degree of fatigue while 
viewing the exhibition

3.89 4 4

표 6. ATUME의 세부 요소에 대한 기술 통계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of detailed factors of 
ATUME

몰입도의 경우, 몰입 정도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발생했는

데, 완전 몰입(현실 세계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가상환경에 

완전히 몰입하는 상태, total immersion)은 평균값 3.12, 몰

두(특정 활동에 깊이 몰두하여 다른 일에 대한 주의가 분산되

지 않는 상태, engrossment)는 평균값 3.51, 집중(특정 작업

이나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로써, 현실 세계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집중하는 상태, focusing)은 평균값 4.72로 제시

되었다. 몰입도의 빈도율을 살펴보면, 대다수 설문참여자는 

몰두(31.3%)나 완전 몰입(18.6%)보다는 집중(62.7%) 수준

에 머물렀으며, 설문 참여자의 30.4%는 실제 유적지 탐방보

다 메타버스 전시의 몰입도가 높다고 생각했다. 메타버스 이

용 중 느낀 피로도는 평균값 3.89로 나타났는데, 향후 <충칭 

청사 메타버스 전시>의 유인력 강화 과정에서 피로도 개선을 

위한 전략도 병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4-6 BIUME 세부 요인 분석 결과

지속적 이용 의도를 분석한 결과(표 7), 설문 참여자의 메

타버스 전시에 대한 재사용 의도나 타인에 대한 추천 의도는 

중간 수준 이하였다. 반면 설문 참여자는 실제 역사 유적지 

방문이나 독립기념관의 타 메타버스 전시 방문에 대한 의도

를 상술한 두 가지의 요인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Detailed factors Mean Median Mode

Intention to reuse the Metaverse 
exhibition 

3.99 4 4

Intention to recommend the 
Metaverse exhibition to others 

3.97 4 5

Intention to use other Metaverse 
exhibition of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4.90 5 6

Intention to actual visit the historic 
site 

4.83 5 6

표 7. BIUME의 세부 요소에 대한 기술 통계

Table 7. Descriptive statistics of detailed factors of BIUME

4-7 가설 검증

H1. 사용자의 EV(전공의 역사 관련성(직업), 역사에 대한 

관심 수준, 전시 관람 빈도, 유적지 방문 빈도, 메타버스 이용 

경험)를 설정하여 이들 요인이 ATUME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다. EV와의 순서형 데이터인 리커트 척도의 상관계수 

분석에는 스피어만 상관계수와 p-value를 사용했으며, 그림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요인의 상관계수는 0에 가까웠고, 

p-value가 0.05보다 커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

만, 대학원생(직업)의 경우, DOS, DOI, DOF를 포함한 ATUME 

수치와 음의 상관관계(-0.185)를 보였으며, p-value는 0.04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들의 역사 전공 관련성은 평균 

6.8점, 표준편차 0.63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역사와 관련성이 

높은 전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학원생 집단에 한

정하여 H1이 채택될 수 있다.

그림 3. EV와 ATUME의 스피어만 상관계수와 P값

Fig. 3. Spearman correlation and p-values for EV and ATUME

H2. 본 연구에서는 PU, PEOU, ATUME의 변인들이 각각 

ATUME, BIUME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각 변인의 

평균값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는 그림 4에 제시

되어 있다. 회귀분석 결과, PU가 ATUME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델의 결정계수(R-squared)는 0.533으로 나타났

다. 이는 PU가 ATUM의 변동을 53.3% 설명함을 의미한다. 

모델의 p-value는 6.35e-2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

(p<0.001)임을 나타낸다. Coefficient(β)는 0.601로, PU가 

ATUM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H2는 채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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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가설(H2)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Fig. 4.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or hypotheses 2 

H3. PEOU가 ATUME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회귀모델

의 결정계수(R-squared)는 0.482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PEOU

가 ATUME의 변동을 48.2% 설명함을 의미한다. 모델의 

p-value는 2.77e-1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p< 

0.001)임을 나타낸다. Coefficient(β)는 0.661로, PEOU가 

ATUME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그림 5), H3는 채택될 수 있다. 

그림 5. 가설(H3)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Fig. 5.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or hypotheses 3 

H4. ATUME이 BIUME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회귀

모델의 결정계수(R-squared)는 0.441로 나타났다. 이는 

ATUME이 BIUME의 변동을 44.1% 설명함을 의미한다. 모

델의 p-value는 2.53e-1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

(p<0.001)임을 나타낸다. Coefficient(β)는 0.816로, ATUM

이 BIUM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그림 6), 결과적으로 H4는 기각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ATUME이 BIUME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ATUME이 증

가할수록 BIUME이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시사한다. 

그림 6. 가설(H4)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Fig. 6.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or hypotheses 4 

Ⅴ. 결  론 

ETAM을 기반으로 <충칭 청사 메타버스 전시>에 대한 사

용성 및 사용자 경험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주요 시

사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 메타버스 전시

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활동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

는 학습적 도구로서의 가치나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하지만 

이용 용이성이나 피로도 관점에서는 인터렉션을 비롯해, 메타

버스 전시의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의 개선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특히 만족도와 몰입도가 중간 수준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향후 <충칭 청사 메타버스 전시>의 유인력 강화나 새

로운 메타버스 전시 기획을 위해 콘텐츠의 확충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이나 활동이 가능한 메뉴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더불어,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도 <충칭 청사 메타버스 전시>의 복잡한 이용 절차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므로, 상술한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한편, 설문 참여자의 1/3 정도는 유적지 탐방보다 메타버

스 전시의 몰입도가 높다고 평가했으며, 같은 맥락에서 다수

의 설문 참여자는 실제 역사 유적지 방문이나 독립기념관의 

타 메타버스 전시 방문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에 위치한 임시정부 충칭 청사 유적지의 접근 이용성을 

고려한다면 이 결과는 새로운 사용자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는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주지할 만하다. 

가설 검증 결과를 종합하자면, 사용자의 직업이 역사와 관

련성이 높은 경우 ATUME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상

관관계를 보였지만, 전공, 메타버스 사용경험, 역사에 관한 관

심 등 다른 변수들과 ATUME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PU와 PEOU의 세부 요인들은 

ATUME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ATUME는 메타버스 

지속적 이용 의사인 BIUME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요약

하자면, 일부만 채택된 첫 번째 가설을 포함한 네 가지 가설 

검증 결과는 독립기념관이 향후 충칭 임시정부 청사 메타버

스 전시의 사용자 경험을 향상하고, 지속적인 이용 의사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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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메타버스 전시가 오프라인의 유적지 방문

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충칭 임시정부 

청사 유적지처럼 물리적 접근성이 낮은 유적지의 경우, 메타

버스 전시가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잠재력이 본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이러한 메타버스 전시는 역사 교육과 문화

유산 보존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특히 젊은 세대와 물리적으

로 방문하기 어려운 글로벌 방문객에게 해당 유적지에 대한 

한층 더 향상된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다. 

학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오브젝트 중심의 전통적 박물

관이 아닌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스토리텔링 위주의 전시가 

이루어지는 기념관, 특히 공간적 제약에 따라 방문이 쉽지 않

은 역사 유적지에 대한 메타버스 전시에 대한 사용자 경험, 

메타버스 전시의 기술 수용 및 실제 사용성을 측정할 수 있는 

변인과 연구방법론, ETAM 연구 모형의 적합성을 입증했다

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특히 해외에 있는 역사 유적지를 

메타버스 전시로 다룬 최초의 연구 사례로서 본 연구는 국내

외 역사박물관의 메타버스 전시의 사용자 경험 설계에 중요

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심화 연구를 통해, 국

내외 다양한 모집단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및 가상공간 전시 

사용자 경험을 심층 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

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외 다양한 역사 유적지의 3D 데

이터를 활용한 가상공간에서의 전시, 특히 메타버스 전시와 

가상현실(VR) 전시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비교 분석하여, 박

물관 실감 콘텐츠의 가치와 효용성, 감상 도구로서의 유용성

의 증진을 위한 실천적 전략을 수립 및 측정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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